
중보:  Wilbur Moore, Conard Goering, Rick Dollar, William Ellis, Ken Adkins, Tom Bayliss,  

William Dungey, Max(이성용), 이제나, 박지영, 오세규, 엔젤라 프레이터, 이희진, 천영한, 영희 펠링, 

선애 머레이 

  

  

  

  

  

  

  

  

  1부: 박종길 은퇴안수집사  

  3부: 이종덕 안수집사 

 수요: 백장미 집사 

   1부: 혜숙잭슨 집사 

  3부: 이은정 집사 

 수요: 김완경 집사  

  

  

  

  

  

  

  

  

찬양과기도 

대 표 기 도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말 씀 선 포 

 

수요찬양팀 
 

김완경 집사 
 

(로마서 1:17)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전우일 목사  

1. 환영: 예배에 참석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안내팀의 안내를 받아, 준비된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2. 10월 사역 일정 

     창립50주년 기념음악회: 10/26(오늘) 오후 5시, 본당 

     창립50주년 연합감사예배: 11/2(주일) 오전 10:30, 본당 

3.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해제 안내: 11/2(주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시계 조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4. Fall Festival: Fear가 아닌 Faith!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밤: 10/31(금) 저녁 6-8시 

    세상의 할로윈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5. 침례식: 11/23(주일) 오전 10:30 (추수감사연합예배) 

     ※ 침례교육: 11/15(토), 오후 1시,(새가족환영실), 신청-로비 안내 데스크 

     ※ 유년부 침례교육: 11/9(주일), 11/16(주일) 오후 1시, 신청-로비 안내 데스크 

6. 교육관 정리 안내: 오후 2시에 테이블 및 의자 정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섬김을  

    부탁드리며, 그 전 까지는 자유롭게 교제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7. 주일오찬 주방봉사: 10/26: 일본(영분엘리엇), 한어청년부 11/2 창립 50주년 기념(남/여선교회) 

                                     11/9: 핫도그(5 여선교회) 11/16: 위스콘신(미나리베라), 헝가리                          

8. 창립50주년 기념 감사예배 초청 강사: 

     - Dr. Jeff Iorg (President/CEO, SBC Executive Committee) 

     - 이태경(Aaron)목사 (CKSBCA 1st Vice President/한인 남침례 총회장) 

     - Lance Caddel (Executive Director of Northwest Baptist Convention) 

     - 강승수(James)목사 (CKSBCA Executive Director/한인 남침례 총무) 

     - 문창선 목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원로목사) 

 

| 교우동정 

1. 천국환송예배: 양옥분(박귀남 집사님의 모친) 10/28(화), 오전 10시, 안디옥 성전 

| 모집안내 

1. 교회 사무실 파트타임 서무를 구합니다. 

    ※ 자격: 구원받은 자, 신앙생활 하는 자, MS 프로그램(Word, Excel, PowerPoint, Publisher)  

                  운영 가능한 자, 한어/영어 사용자 (문의: 권순모 목사)  

| 행정안내 

1. 제직회: 10/25(토), ‘2026년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2. 사무처리회: 10/26(오늘), 사무처리회, 안디옥, 오후 1:30, 안건 2026년 예산안 승인건 

* 경배와찬양 

대 표 기 도 

 

봉 헌 찬 양 

봉 헌 기 도 

 

*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말 씀 선 포 

* 응 답 찬 송 

* 축          도 

 

 

 
 

1부: 주일 1부 찬양팀 /  3부: 주일 3부 찬양팀  

 

1부: 혜숙잭슨 집사 /  3부: 이은정 집사 

 

1부: 찬양대  “시온성과 같은 교회”   

3부: 찬양대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1부 / 3부: 송경원 담임목사 

 

이사야 6:1-13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 예배의 사람” 

 

송경원 담임목사  

   

1부 / 3부: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송경원 담임목사 



2025년 9월 7일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히브리서 13:1-8) 

  1.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지, 아니면 의무감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 공동체의 죄와 아픔을 나의 문제로 품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2025년 10월 26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 예배의 사람” (이사야 6:1-13)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는 겸손하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없는 순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주전 740년)였습니다. 

          강력한 왕이었던 웃시야가 교만으로 나병에 걸려 몰락한 사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가   

          권력보다 겸손을 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왕의 죽음으로 상실감에 있던 이사야는 성전에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옷자락으로 성전을 채우셨고, 이사야는 그 임재 앞에서 참된 예배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3.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상이나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4.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참회 기도는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연대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죄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5. 하나님은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6.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7.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결실이 없어도 충성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8.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깨닫고,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마음의 순종을 받으십니다. 

 


